
롯 데 타 워                 

황현준

  아침에 이모가 아쿠아리움에 가시자고 하셨다.
그래1서 누나들과 엄마와 롯데타워에 있는 아쿠아리움
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을 차로타고 가는 중, 서울 
건물들과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다.
  나는 군산에 살아서 몰랐다.
  롯데타워에 도착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 매우
배고팠다. 그래서 식당을 찾아서 배를 채우고, 아쿠아리
움에 가서 물고기를 구경했다. 무섭고 신기했다. 돌고래 
같은 물고기도 봤다. 귀여웠다. 붕어 밥도 줘봤다 손을 
물까봐 무서웠다.
  이제 롯데타워 입구에가 돌고래 팔찌를 사고 롯데타

워를 나왔다. 즐거
운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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